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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와 중국의 힘          17-08-19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석탄과 철광 등 의 수입을 9월 5일부로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UN의 안보리의 결의를 준수하겠다는 발표입니다.  북한은 2016년에 약 30억 달러 가치의 수출을 중국에 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수입 중단을 발표한 수입품의 가치는 약 10억 달러입니다. 즉 북한의 전체 수출액의 1/3에 해당하는 수출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9월 9일은 조선인민공화국의 건국기념일입니다. 북한이 이날을 기하여 또 미사일 돕발 발사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이 9월 5일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중단일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수입량에 비하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연간 수입하는 가치는 약 4,62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가치는 1,156억 달러입니다.  미국을 북한과 비교할 때 미국은 중국에게는  수천배의 교역국인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2월에도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그러면서도  북한으로부터의 전체적 수입량은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는 의류, 플라스틱 우비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품목들은 UN 제재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극도의 굶주림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원유등의 수입은  전년대비 35.7%  (1억 6,500만 달러)증가했습니다.중국의 통관 액수 통계에에 의하면 중국의 같은 기간에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9,1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실제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북한의 효과적인 외화벌이는 해외로 수출하는 노동력이었습니다. 러시아 일대에서의 벌목공, 중국과 중동 일대와 동남 아시아에서 경영하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매우 많은 외화를 벌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결의된 UN의 결의안은 이런 노동수출도 제재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각지와 동남 아시아 전역에서 북한 식당들이 속속 폐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북한이 UN의 결의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등의 도발 행위를 하여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고 그런 타격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저도 중극의 동북 3성이나 청도 등지에서 북한식당을 가본적이 있습니다만 고객의 대부분은 남한에서 온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같은 협박을 계속하면 그들의 외화벌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을 무시하면 그들이 입는 손해는 더욱 커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
